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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뿔도 아닌 인간의 자존심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똑같은 귀한 몸으로 초대받아 왔기에 누구나 제멋에 겨워 살아가기 마련이다.

불가의 부처님말씀 중에“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지만, 악한 열매가 익은 뒤에는 벌을 받는다.

또,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나지만,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을 만나거든 뱀을 본 듯 피하고, 선한 일이 있을 땐 꽃을 본 듯 반기라고 했듯

타인의 허물을 보면 덮어 다독거려 주고, 내 허물은 다듬어서 고쳐라. 사소한 일로 상대와 원수지지 말고 그런 일이거든

먼저 풀어버려라.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내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도마라.

살아가다보면 누군가와 맞서는 일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 땐 신중을 기하여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영혼관리에 있다. 오래 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야박하게 보내지 말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깨끗하게 남겨라.

우린 이상의 표현처럼 한 세상을 살아가며“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야 하지 않을까?

지 뿔도 아닌 그놈의 인간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상호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만부리고 살아간다.

그러나 양파의 경우 한 껍질 한 겹씩을 다 벗기고 나면 남는 건 실상 아무것도 없는 이치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거리감이 생겨난다.

상호간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대할 때 자기 곁에는 어느 새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존심이나 그 알량한 고집을 꺾지 못한 인간들에겐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만다. 공존하고 사는 인간사회에서는

서로간의 우정과 돈독한 사이가 돼야만 한다. 그런 자존심을 다 털어버리고 나면 우선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밥맛도

생겨나고 우울했던 사고방식에서 해방되듯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한다.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소통과참여 >  강진글사랑 >  강진글사랑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강진글사랑

(http://www.gangjin.go.kr)

/www/communication
/www/communication/writing
/www/communication/writing/gangjin_writing
/www/communication/writing/gangjin_writing
/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communication/writing/gangjin_writing?mode=write



	목차
	강진글사랑
	지 뿔도 아닌 인간의 자존심


